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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리블랜드와 골든스테이트가 4년 연

속 맞붙었던 NBA 파이널이 골드스테

이트의 스윕으로 마무리되면서 NBA의 

2017-18시즌도 막을 내렸다. 곧바로 시

작된 오프시즌에는 2018 신인드래프트, 

FA 시장 등이 NBA의 팬들을 기다리고 

있다. 

농구전문매체‘루키’에 따르면 그 중 

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

르브론(사진)의 차기 시즌 행선지다. 이미 1년 전부터 

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던 르브론의 오프시즌 행보는 

골든스테이트의 우승이 확정되자마자 다시 불타오

르고 있다. 시즌 개막전부터 언급되고 있던 레이커스

와 필라델피아를 비롯해 휴스턴, 샌안토니오 등의 이

름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. 

‘BetOnline’이 발표한 최근 배당을 보면 도박사들

미국, 캐나다 및 멕시코의 북중미 3개국이 13일 모

스크바에서 열린 FIFA(국제축구연맹) 투표에서 모로

코를 누르고 2026 월드컵 축구 개최지로 결정됐다. 

북중미 공동 개최는 미국이 주도했으며 이날 재정 

및 행사 실행의 확실성에서 북아프리카 라이벌을 피

파 총회에서 134 표 대 65표로 압도했다.

2026 월드컵은 처음으로 48개 팀 토너먼트로 실시

은 레이커스에 +200의 배당을 부여하

며 가장 유력한 르브론의 차기 행선지

로 꼽았다. 그 뒤를 이은 것은 +220의 배

당을 받은 휴스턴. 이전에 발표된 배당에

서 +150을 받았던 필라델피아는 +350

까지 배당이 상승하며 클리블랜드 잔류 

가능성(+350)과 동률을 이뤘다. 또한 보

스턴(+1000), 샌안토니오(+1200), 골든

스테이트(+2000), 클리퍼스(+2000), 마

이애미(+3300) 등도 이름을 올렸다. 

이번 파이널에서 르브론은 평균 44.7분의 출전 시

간 동안 34.0점 10.0어시스트 8.5리바운드를 기록하

며 여전히 리그 톱클래스 선수임을 증명해냈다. 어느 

팀이든 그를 로스터에 추가하는 팀은 다음 시즌 강력

한 우승후보로 등극할 수 있다. 과연 다음 시즌 르브

론은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고 NBA 무대를 누빌지

가 올여름 NBA FA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.

되며 미국은 1994년 개최 후 32년 만에 월드컵을 개

최하게 됐다. 모스크바 월드컵 개시 전야에 실시된 이

날 투표 과정은 이전 2010년 때의 뇌물 및 담합 스캔

들로 얼룩진 모스크바 및 카타르 결정 때와는 달리 

공개됐다. 

미국은 16개국 팀이 추가되는 2026년 대회 때 총 80

게임 중 60게임을 미국에서 치르고 캐나다와 멕시코

가 각각 10게임씩 실시하는 공동개최 안을 제안했다.

도박사들 “르브론의 차기 행선지 
1위는 ‘레이커스’ ”

2026 월드컵 축구, 
미국 주도 북중미 3국 공동 개최

손흥민이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이 선정한 

2018 러시아월드컵‘톱50’중 37위에 올랐다.

12일‘문화일보’에 따르면 ESPN은 전날 러시

아월드컵 출전자 가운데 상위 50명을 추린 명단

을 발표했다. 손흥민은 아시아인으론 유일하게 

5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. 

ESPN은“한국이 러시아월드컵 F조 조별리그 

통과의 희망을 품으려면 손흥민이 골 결정력을 

발휘해야 한다.”며“4년 전 열린 브라질월드컵

에서 손흥민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라운드를 떠

났지만, 이번 러시아월드컵에서는 한국대표팀 내 

그의 비중이 더 커졌다.”고 평가했다.

러시아월드컵 톱50 중 1위는 아르헨티나의 리

오넬 메시가 차지했고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

호날두가 2위,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3위에 올랐

다. 그리고 벨기에의 케빈 더 브라위너가 4위, 잉

글랜드의 해리 케인이 5위에 자리했다.

한국과 F조에서 경쟁하는 독일은 토니 크로스

(11위), 마누엘 노이어(25위) 등 5명이 50위 내에 

들었다. 멕시코와 스웨덴 선수는 명단에 없다.

손흥민은 앞서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인 스카이

스포츠가 꼽은‘러시아월드컵에서 보게 될 슈퍼

스타 20명’에도 선정됐다. 스카이스포츠는“토트

넘에서 돋보이는 시즌을 보낸 손흥민은 한국에서 

신적인 존재”라며“손흥민은 러시아에서 큰 충격

을 일으키기 위해 정조준하고 있고, 한국의 16강

행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

손흥민, 
러시아월드컵 ‘톱50’

아시아 선수 유일 


